
BAS F, 2002년 매출 0 .9% 감소!
경기침체 따라 322억유로로 부진 … 아시아 매출액은 8% 신장

BASF가 2002년 매출이 크게 증가해 화학산업에서 세계적인 리더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했다.

BASF는 경기침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1년과 비슷해 판매실적이 322억유로에 달했고 EBIT (Earnings

Before Interest and Tax)는 25% 증가한 28억8000만유로로 나타났다.

특히, 전쟁에 관련해 화학산업이 정체되는 가운데 경영실적이 증가해 주목받고 있으며 2003년도 좋은 출발

을 보이고 있어 발전 가능한 범위의 예산안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피항의 의무가 생겨

2003년 실적 및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로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다.

BASF는 2003년 1/4분기에는 2002년에 이어 높은 영업실적과 Specialty Item의 EBIT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

기대하고 있으나 2/4분기에는 2002년 2/4분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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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SF가 2002년 영업실적이 크게 증가한 부문은 Specialty Item로 나타났으며 Plastic과 섬유는 3.6%, 화학

사업 분야는 약 18% 증가했고 기능성 제품 사업분야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결산됐다.

농화학 및 생화학 분야는 15% 이상 감소했으며 EBIT 2억1700만유로로 나타나 2001년보다 5700만유로 감소

했는데 미국 중부의 좋지 않은 날씨와 남미의 어려운 경제상황 및 제초제 시장의 선택적 투자로 인해 나타난

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.

또, 정밀화학 부분은 2001년과 보합세를 보였으며 석유 및 가스 부분은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 영업실적이

7% 감소했다.

한편 2002년 BASF는 아시아 성장률이 강세를 보였는데 유럽에서는 영업실적 177억유로로 2001년에 비해

1.6% 감소했으며 특히, 의약부분을 재조정하면 2002년 매출실적 하락률이 0.8%로 낮아진다. 반면 북미에서는

석유화학분야의 실적이 증가해 2% 상승한 78억유로를 기록했으며 남미 지역의 매출은 17억유로로 2001년보다

24% 감소했는데 브라질과 레알화와 아르헨티나의 폐소화가 가치하락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.

아시아와 태평양지역, 아프리카지역에서는 8%의 성장률을 보여 51억유로의 실적을 나타내 5300만유로가 증

가했는데 주로 석유와 가스사업 분야가 성장했다.

BASF는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화학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세계적인 넓은 범위의 거래처와 고품질의

제품 및 화학산업의 모든 분야의 발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. <한수윤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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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2002 2001 증감률
화 학 5,317 4,494 18.3
플래스틱과 섬유 8,477 8,185 7.4
기능성 제품 8,014 8,154 ▽1.7
농화학 및 생화학 4,924 5,826 ▽15.5
석유 및 가스 4,199 4,516 ▽7.0
기 타 1,285 1,325 4.0

합 계 32,216 32,500 ▽0.9

구 분 2002 2001 증감률

유 럽 17,697 17,984 ▽1.6
독 일 6,944 7,212 ▽3.7
북 미 7,808 7,654 2.0
남 미 1,660 2,188 ▽24.1
아시아/기타 5,051 4,674 8.1
합 계 32,216 32,500 ▽0.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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